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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신임사무관 부처배치 보니…

재경 수석 ‘기재부’行

2017년도 국가직 5급 공채 수습사무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평창동계올림픽조

직위원회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 등의 과정을 

완료하고 지난 4월부터 각 부처에 배치돼 본

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제62기 신임관리자과정을 마친 수

습사무관은 총 363명(행정직 286명, 기술직 

77명)이다. 이중 지난 9월 12일 자로 각 부처

로 정식 인사발령이 난 신임사무관은 총 361

명(전국모집 328명, 지역모집 33명)이다.

법률저널이 이들 신임사무관의 직렬별 부처

배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개 중앙부처에 

328명, 각 시도에 33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

났다.

신임사무관 배정은 부처별 희망수요를 최대

한 반영하고, 경제 활성화 및 신 주력산업 경

쟁력 확보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고려

해 결정했다. 각 부처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

은 국가인재원 교육훈련성적, 시험성적, 실무

수습 성적과 부처별 직무 적합성 및 국가관·

공직관 평가 결과 등이다. 국가관·공직관 평

가는 부처별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각 부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7년도 신임사무관 부처별 배정인원을 

보면 올해도 역시 기재부가 29명으로 가장 많

았다. 이중 재경 직렬에서 24명이 진출해 압

도적이었다. 이는 재경직 신임사무관 77명 가

운데 31.2%를 차지할 정도로 기재부 쏠림이 

두드러졌다. 일반행정에서는 5명이 기재부로 

배정받았다. 기재부에는 성적 우수자들이 몰

렸다. 2015년 5급 공채 재경직 수석을 차지한 

김다현 씨와 2016년 재경직 수석인 남기인 씨

도 기재부를 택했다. 2015년 5급 공채에서 최

연소 타이틀로 관심을 끌었던 송동원 씨도 기

재부로 진출했다. 기재부 다음으로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가 각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기부의 경우 행정직에서는 11명이 택했다. 

일반행정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경 3명, 

국제통상 1명이 배정됐다. 기술직은 8명으로 

방송통신(3명), 화공(2명), 기계, 전기, 전산 

등의 직렬에서 진출했다. 과기부에는 2014년 

5급 공채에서 만 20세 약관의 나이로 최연소

를 차지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노종명 씨가 

배정됐다. 산자부는 행정직(12명)에서 재경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제통상(4명), 

일반행정(3명) 등의 직렬이 포함됐다. 기술직

-총 361명 41개 부처…기재부 29명 ‘최다’

-일반행정 34개 부처…수석 ‘국세청’行

-재경 2015·2016년 수석 ‘기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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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에서는 기계 3명, 전기, 화공에서 각 2명

이 배정됐다. 2016년 국제통상 수석을 차지한 

최우진 씨가 산자부행(行)을 택했다. 또한 기

술직에서 기계직 수석인 조민웅 씨, 화공직 수

석인 신상훈 씨도 모두 산자부로 진출했다.

복지부에는 행정직 18명, 기술직 1명이 배

정됐다. 행정직은 일반행정이 11명으로 다수

였으며 사회복지 3명, 재경과 국제통상에서 

각 2명이 진출해 눈길을 끌었다. 기술직은 전

산 1명뿐이었다. 이어 국토부에 18명이 배치

됐다. 국토부는 행정직과 기술직이 반반이다. 

행정직에서는 재경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행정(3명), 법무(1명), 국제통상(1명)에

서 진출했다. 기술직은 토목이 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환경과 전산에서 각 1명

이 배정됐다. 법무행정 수석이었던 최승훈 씨

가 국토부를 택해 관심을 모았다. 교육부와 행

안부에는 각각 17명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모

두 행정직으로 채워졌으며 특정부처 임용 직

렬인 교육행정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 4명, 재경 1명이었다. 행안부의 경

우 행정직에서 12명, 기술직에서 5명 각각 진

출했다. 행정직은 일반행정이 8명으로 대다수

를 차지했으며 재경 2명, 국제통상과 인사조

직에서 각 1명 진출했다. 기술직에는 전기, 건

축, 전산, 방송통신 등의 직렬로 채웠다. 인사

조직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서민호 씨는 행안

부를 선택했다. 농림부와 고용부도 각각 14명 

배치됐다. 농림부에는 기술직(1명)보다 행정

직(1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행정직에서는 

일반행정이 11명으로 절대다수였으며 재경과 

국제통상에서 각 1명이 진출했다. 고용부는 

행정직 12명 중 모두 일반행정으로 채웠고 기

술직에서는 화공과 건축에서 각 1명이 배치됐

다. 국세청에는 13명이 배정됐다. 모두 행정

직으로 채웠으며 재경이 10명으로 압도적이

었으며 일반행정에서도 3명 진출했다. 일반행

정 3명 중 수석을 차지한 최일암 씨가 경제권

력기관인 국세청행을 택해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 환경부(12명), 국무조정실(11명), 해수

부(11명), 공정위(10명), 중소벤처부(10명) 등

의 부처에 10명 이상 배치됐다. 환경부는 행

정직(5명)보다 기술직(7명)에서 더 많이 진출

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모두 행정직에서 진

출했으며 일반행정 9명, 재경 2명이었다. 토

목직 수석은 해수부를 택했다.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에는 재경(8명)과 법무행정(2

명)에서 진출했다. 특히 법무행정에서 2명이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이 중 2014년 법무행

정 수석과 사법시험 양과 합격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최윤수 씨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재경에서 6명, 전산에서 1명 배치

됐다. 통일부는 모두 일반행정에서 5명 진출

했으며 문체부는 일반행정 6명, 국제통상과 

교육에서 각 1명 배치됐다. 국방부는 일반행

정 3명, 재경과 국제통상에서 각 1명이 진출

했다. 기술직에서도 3명 배정됐다. 특허청은 

기술직이 6명으로 행정직(3명)보다 많았다. 

행정직에서는 모두 일반행정으로 채워졌다. 

직렬별로 보면 일반행정(전국)은 138명이 

감사원 등 35개 부처에 배정됐으며 지역구분 

모집 33명은 각 시·도에 배치됐다. 일반행정

에서 가장 많이 진출한 부처는 고용부로 12

명이었다. 이어 농림부와 복지부 각 11명, 국

무조정실 9명, 행안부 8명 등으로 다수를 차

지했다. 재경은 77명이 기재부 등 17개 부처

에 배정됐다. 재경은 역시 기재부가 24명으

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국세청(10명), 공정위

(8명), 금융위(6명), 산자부(5명), 국토부(4

명) 등의 부처에 집중됐다. 법무행정은 6명이 

법제처, 공정위, 국토부, 인사처 등에 진출했

다. 국제통상(12명)은 산자부 등 8개 부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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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됐다. 교육행정(14명)은 12명이 관련 직

무가 있는 교육부에 배치됐으며 문체부와 중

소벤처부에도 진출해 관심을 끌었다. 인사조

직(5명)은 대부분 인사처(4명)에 배정됐지만 

행안부에도 1명이 진출했다. 사회복지는 복

지부, 교정, 출입국, 검찰 등은 모두 법무부에 

배치됐다. 기술직의 경우 일반토목(전국) 13

명이 국토부 등 4개 부처, 기계(10명)는 산자

부 등 6개 부처, 화공(8명)은 과기부 등 5개 

부처, 전산(8명)은 감사원 등 8개 부처에 각

각 배정됐다. 전기(7명)도 과기부 등 6개 부

처에 진출했다.

계 328 261 138 77 6 12 14 5 4 1 2 2 67 10 7 8 1 2 2 4 3 13 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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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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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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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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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인용)


